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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 02.26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2021 대한민국 트렌드]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세계경제포럼,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2019 종교인 소득] 
     -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최저임금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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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루덴스(Home Ludens)라는 신조어가 있다.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놀이하는 인간)
에서 파생된 말로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데, 작년 코로나 기간 중 만 20~59세 국민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홈루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무려 65%나 되었다.  

지금 TV 채널을 돌리면 ‘집’을 소재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집’을 소재로 한 방
송이라고 해서 ‘집방’이라고도 불리는 프로그램들은 각 방송사마다 앞다퉈 편성할만큼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구해줘, 홈즈’(MBC), ‘신박한 정리’(tvN),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JTBC), ‘땅만 빌리
지’(KBS2)’, ‘빈집 살래’(MBC 디스커버리채널), ‘나의 판타집(SBS)’ 등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이 지난해 편성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구해줘 홈즈’인데, 일요일 저녁 예능 방송인 ‘구해줘 홈즈’는 2021
년 1월 31일, 메인 타깃인 20-49세 시청률이 동 시간대 1위 기록을 51주째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4967). 

이렇게 ‘집방’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콕’ 박혀 있
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의 가치, ‘집’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
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 85호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021 대한민국 트렌드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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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주중),  
집에 있는 시간 ‘14시간’

1

• 코로나 이후 평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14시간(주중/평일 기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5
년 조사 대비 2시간가량 증가한 결과이다.  

• 과거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비율이 이전 조사에서는 20~24%였는데 2020년 5월 조사에서
는 42%로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림] 평소 집에서 보내는 시간* (주중/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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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 2020.6.12(전국 만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4~28)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 2020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82%)이 가장 크다. ‘밖
에 있는 것보다 집이 마음 편해서’(27%)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두 번째로 응답한 것을 보면 코
로나19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82% 

2015년 2020년

14시간

12시간

[그림] 작년 대비 집에서 보내는 시간 변화 정도** (%) 

[그림] 작년 대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중복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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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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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머무는 것이 최고!’  
집콕이 트렌드 

2

• 하루만 온전히 ‘집에 콕’ 틀어 박혀 있으라면 답답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
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다수(69%)이며, 이들은 ‘집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64%). ‘집
콕’이 대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집에 대한 인식 1(‘그렇다’ 비율) (%)

    누군가 ‘일주일동안 집에만 있기’라는  
과제를 준다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

뭐니뭐니 해도 집에 있는 것이 최고다 64

69                 막상 외출을 하면 기분은 좋지만  
외출을 준비하기까지의 결심 과정이 어렵다

나는 집 밖으로의 외출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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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틀어 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집돌이, 집순이라고도 하는데, ‘집돌이/집순이’에 대해 과거에는 성
격적으로 소극적인 사람, 혹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집돌이/
집순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10%)보다 긍정적인 사람(36%)이 훨씬 많다. ‘집돌이/집순이’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그림] 집돌이/집순이에 대한 이미지 (%)

• ‘집돌이/집순이’에 대해 부정 인식보다 긍정 인식이 높아!

*자료 출처 :두잇서베이, ‘혹시 집돌이/집순이신가요?’(https://doooit.tistory.com/685), 2020. 1 
                  (전국 만14세 이상 남녀  4510명, 온라인/모바일조사, 20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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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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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의미 1 
‘집은 휴식 공간’ 92% 

3

• 사람들에게 집은 무슨 의미일까? 집은 누가 뭐래도 ‘휴식’ 공간(92%)이다. 집은 ‘가족을 의미하는 공
간’(68%), 즉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발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공
간’(67%)이다.  

• 또 다른 ‘집’의 의미는 ‘자기만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공간(62%)이며, ‘나만의 공
간’(49%)이다.  

[그림] ‘집’의 의미(중복 응답) (%)

• 집은 최고의 휴식 공간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94%), 하루 중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
껴진다고 한다(73%).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한다(72%). 즉 집은 안전한 휴식 공간인 것이다. 

[그림] ‘집’에 대한 인식 2 (각각 ‘그렇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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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집은 최고의 휴식 공간’ 94% 

집은 최고의 휴식 공간이다 

나는 하루 중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껴진다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72**

7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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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 2020.6.12(전국 만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4~28)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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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의미 2 
‘자기만의 공간’

4

• 집은 휴식만을 위한 소극적 공간이 아니다. 이른바 ‘멍 때리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개인적 행
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90%). 그래서 집 안에서도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84%). ‘나만
을 위한 공간’은 가족과 나를 분리시켜 나의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개인적 취향을 온전히 드러내어 자아를 
충족하는 공간이 된다. 

[그림] ‘집’에 대한 인식 3(각각 ‘그렇다’ 비율) (%)

나에게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다

<내 집>, <내 방>에 있을 때는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

집안에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84

8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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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보기’(71%)나 ‘누워 있기’(61%)처럼 소극적 행동이 가장 많았으나, ‘인
터넷 정보 검색’(60%), ‘영화 보기’(43%), ‘음악 듣기’(38%), ‘게임하기’(33%)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있다.    

• 또한 회사 업무도 집으로 들어왔는데, 재택근무 실시기업도 2개 가운데 1개나 되었다. 
• 학업, 근무는 물론 운동, 세탁, 미용 등 집 밖에서 하던 활동이 이제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집 밖의 활동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림]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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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4383943
51

60616471 다양한 여가 활동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 
                   실태 설문 조사’, 2020.9.24 
                    (재택근무 실시 기업 인사  
                    담당자 195명, 온라인 조사 
                    2020.7.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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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검색

집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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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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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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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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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21212
1719192123

32

[그림] 작년 대비 집에서 하는 시간이 증가한 활동(중복 응답)  
다양한 여가 활동

[그림] 재택 근무 운영 기업

49%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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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만의 영화관’

5

• 집콕의 여파로 달라진 행태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 이용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방송이나 영화 등 다양한 콘
텐츠를 TV 수상기를 이용해서 시청한 시간을 보면 2015년 이후 2.6시간을 유지하다가 2020년 3.1시간
으로 크게 증가했다.  

• 또한 영화, 드라마 등의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인 OTT서비스(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시즌 등) 이용
률이 2019년 52%에서 2020년 66%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TV 수상기 시청 시간 (시간)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2021 대한민국 트렌드

• TV 수상기 이용 시간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방송/OTT 서비스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32%, ‘감소했다’ 3%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하
면서 매체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 정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1
2.62.62.62.62.6

[그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 

2018년 2019년 2020년

66
52

43

(%)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0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2020. 12(전국 만13세 이상 4,042가구의 가구원 6,029명, 일대일개별면접조사, 2020.7.6-9.18)

많이  
감소

감소 이전과 
동일

증가 많이  
증가

6

26

65

21

3 32

*자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0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2020. 12(전국 만13세 이상 
                   4,042가구의 가구원 6,029명, 일대일개별면접조사, 2020.7.6~18)

•일반 국민, 코로나19 이후 방송/OTT 이용 ‘증가했다’ 32%



8

집,  
‘변신하고 있다’

6

• 이제 집은 직장, 영화관, 카페, 와인바, 피트니스센터 등등으로 변신하면서 그에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대로 즐기고 싶어한다. 커피를 마셔도 커피숍 못지 않은 분위기와 환경을 꾸미고 싶어하며(79%), 가볍
게 술 한잔을 해도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한다(72%). 또한 재택 근무를 해도 업무 능
률이 오르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한다(75%). 자기 취향을 가정에서도 제대로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림] ‘집’ 환경 조성 (%)

집 안에서도 고급스러운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집에서 일해도 일의 능률을 오르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집에서도 가볍게 한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72

75

79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2021 대한민국 트렌드

• 넷플릭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 20대 중심에서 전연령대로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40대 연
령 층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림] 넷플릭스 연간 결제 금액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5,173억 원

2,483억 원

657억 원

*자료 출처 : 와이즈앱/리테일, 뉴스레터, 2021.01.27. 
**Note : 만 20세 이상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금액 추정 

•넷플릭스 주 이용 층, 20대에서 40대로 이동!

[그림] 연령별 넷플릭스 월 사용 시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92분
510분

370분342분380분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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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하는 운동, 즉 ‘홈트’(홈+트레이닝)도 관심이 높아서 향후 홈트 의향이 80%로 매우 높았고, 집에 
나만의 운동공간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도 상당히 높았다(68%). 

• ‘집콕’이 대세가 되고 집에서 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
전 대비 홈 인테리어 관심이 ‘증가했다’ 는 응답이 34%로 상당히 높았다. 

• ‘홈 인테리어’ 관심도 증가 34%

[그림] ‘홈트’에 대한 관심 (%)

향후 홈트를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

나는 집에  
나만의  

운동 공간을  
갖추고 싶다

68

80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2018 일상생활 속 운동경험 및 홈트(홈트레이닝)  
                   관련 U&A 조사’, 2018. 5(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그림] 이전 대비 홈 인테리어 관심도 변화

이전 대비 
증가

변화 
없음

이전 대비 
감소

잘  
모름

76

53

34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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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홈 루덴스(Home Ludens)이다’ 65%

7

• ‘홈루덴스’(Home Ludens)란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밖에
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들어보았거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25%로 국민 4명 중 1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홈루덴스를 설명한 후 응답자 본인이 홈루덴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국민의 65% 즉 3
명 중 2명가량이 ‘해당하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젊은 층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그림] 홈루덴스(Home Ludens) 인지도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홈루덴스 및 홈인테리어 니즈 관련 조사’, 2020. 7.3(전국 만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5.26~30) 

5
20

처음 들어봄
76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은 잘 모름

잘 알고 있음

(%) [그림] 자신이 홈루덴스에 ‘해당한다’ 비율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5560
6976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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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배우자와 관계,  
‘더 좋아졌다’ 19% > ‘더 나빠졌다’ 17%

8

•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가정학회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기혼자 대상)에 의하
면 배우자와 관계에서 ‘더 좋아졌다’ 19%, ‘더 나빠졌다’ 7%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보다 3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생 자녀와 관계는 ‘더 좋아졌다’ 22%, ‘더 나빠졌다’ 13%로 긍정 변화가 더 높았으며, 중고생 자녀와 
관계 역시 ‘더 좋아졌다’ 19%, ‘더 나빠졌다’ 13%로 긍정 변화가 더 높았다.

[그림] 코로나 이후 가족관계 변화(기혼자 대상) (%)

*자료 출처 : 한국가정학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06.13.  
                   (전국 만20세 이상 기혼자, 627명, 온라인 조사, 2020.0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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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관계

초등생 자녀와 관계

중고생 자녀와 관계 68

66

74

13

13

7

19

22

19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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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집’의 재발견이다. 물론 ‘집’의 재발견
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있던 현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집콕이 늘어나면서 가속
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어 버린 집에서 우리는 먹
고, 자고, 사고,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휴식하고, 꾸미는 모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
다. 과거에는 집과 일터, 집과 학교가 분리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활동들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집이 일종
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레이어드 홈’이라는 용어로 
다층적 기능 공간으로서의 집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레이어는 기본 기능으로서 기존에도 수행했던 집의 기능, 즉 안식처로서의 기능이 심화되었다. 사회
는 생존을 위해 혹은 더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돈을 위해 타인과 경쟁하는 치열한 장소이지만, 집에서는 
누구나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안락함 뿐만 아니라 안전함을 
느끼는 데까지 심화된 것이다.  
둘째는 응용 레이어로서 기본 기능에 더하여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집의 활용이 중요해졌
다. 집이 영화관이며, 콘서트장이고, 쇼핑센터가 되었다가 피트니스 센터도 되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온라인/모바일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구축된 덕분인데, 이 네트워크로 인하여 이제 집에서 할 수 없는 건 없
게 될 정도가 되었다. 

집이 다기능 공간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나홀로 라이프’(넘버즈 4호)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현대
인은 혼자 시간을 보내도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혼자 만의 공간이 필요
한데, 그 대안이 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은 사회적 부적응자의 선택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즐
거운 자발적 선택이다. 집 밖에서 생활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성이 
‘집콕’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집이 다기능 공간, 즉 ‘레이어드 홈’이 되면서 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홈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9쪽 참조). 조명과 벽지를 바꾸는 것 만이 아니라 각 공간을 자신의 개성과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작은 방을 콘서트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홈 시어터’로 꾸미거나, 아이들 놀이
터로 꾸며주기도 한다. 발코니를 부부가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카페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도 한
다. 또 이제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알파룸이라고 해서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을 덤으
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 공간을 각 가정의 욕구에 따라 놀이방, 공부방, 와인바, 서재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
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더해진 기능으로는 ‘예배 및 종교’ 기능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예배를 드리
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생활신앙이 얼마나 중
요한지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도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에 적합한 공간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가능하다면 별도의 ‘방’ 혹은 일부 공간을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한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 용도에 적합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가정 중심의 신앙생
활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뿐만 아니라 ‘집’도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의 조성이 더욱 필요
하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2.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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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단기간 내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요인, 
‘감염성 질병’ 1위 
•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Global Risks Report 2021’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전 세계 세계경제포럼 

관계 전문가 841명 조사)에 따르면 단기간 내(2년) 명확하고 현존하는 세계적 위험 요인으로 ‘감염성 질병’
이 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용/생계 위기’ 55%, ‘극단적 기후 이변’ 53% 등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20년 이후 세계적으로 타격을 준 ‘코로나19’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전 세계적 위험 요인(단기간, 2년 내)

• 경제/환경/지리/사회/기술적 위기 항목 35개를 선정한 후 위험 요인의 ‘파급력’(Impact)과 ‘발생 가능
성’(Likelihood) 측면으로 그 위험도를 측정(1~5점)하였는데,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는 ‘극단적 이상 기
후’가 1위에 올랐고, 2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3위 ‘인간의 환경 파괴’ 등 1-3위가 모두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 ‘파급력’ 측면에서는 작년 조사에서 10위였던 ‘감염성 질병’이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기후 변화 대응 실
패’, 3위 ‘대량 살상 무기’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충격과 향후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기후 변화/환경적 위험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
나, 교회 차원에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전 세계 위험요인 분야별 순위(파급력 vs 발생 가능성)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2021 글로벌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19 
                   (전 세계, WEF 관계 전문가 남녀 841명, 설문조사, 2020.09.08~2020.10.23)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세계경제포럼, 2021 글로벌리스크 보고서

(%)

감염성  
질병

고용/ 
생계  
위기

극단적 
기후  
이변

사이버  
보안  
실패

디지털 
불평등

장기  
경기  
침체

대규모 
테러  
공격

청년  
세대 
암울

사회  
공동체 
약화 

환경  
파괴

36363638383839
535558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요인 충격(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전염병

2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기후 대응 실패

3위 인간 활동이 초래한 환경 파괴 대량 살상 무기 

4위 감염성 질병 생물 다양성 손실

5위 생물 다양성 손실 천연 자원 위기 

6위 디지털 권력 집중 환경 파괴 

7위 디지털 불평등 고용/생계 위기

8위 국가 간 관계 균열 극단적 이상 기후

9위 사이버 보안 실패 채무 위기 

10위 고용/생계 위기 IT 인프라 고장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2021 글로벌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19 
                   (전 세계, WEF 관계 전문가 남녀 841명, 설문조사, 2020.09.08~2020.10.23) 



14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세계적 위험을 촉발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 대응 실패’(1위), ‘감염성 질병’(2위), ‘고용/생계 
위기’(3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후와 환경’ 요인이 전 세계적 위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세계적 위험을 촉발하는 요인 1위 ‘기후 변화 대응 실패’ 

[그림]  전 세계적 위험을 촉발하는 요인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요인

1위 기후 변화 대응 싪패

2위 감염성 질병

3위 고용/생계 위기

4위 사회 공동체 약화

5위 생물 다양성 파괴

6위 채무 위기

7위 장기 경기 침체

8위 극단적 기후

9위 환경 파괴

*자료 출처 : 세계경제포럼(WEF), ‘2021 글로벌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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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최저임금(175만 원)보다 적어’   
• 2020년 말 추경호(국민의 힘) 의원실에서 종교인 과세 현황을 발표했는데, 2019년 종교인 세금 납부 기

준, 월 평균 종교인 소득은 1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 175만 원 보다 20만 원 낮았
고, 일반 국민 하위 20%의 평균 소득(2019년 4/4분기 기준) 132만 원보다는 23만 원 높았다.  

• 반면, 신고된 종교인 소득 상위 10%는 월 평균 소득은 438만 원으로 전체 종교인 평균 소득보다 약 2.8
배 높아 차이가 컸다.  

• 2019년 기준 종교인 상위 10%인 438만 원은 일반 국민 전체 가구 평균 477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
준이다. 

[그림]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전체 vs 하위 20% 가구 소득, 최저임금)

2019 종교인 소득

155만 원

438만  원

164만 원
132만 원

종교인 전체

종교인 소득 상위 10%

최저 임금

*자료 출처 : 추경호 의원실, ‘종교인 과세 현황’, (2020.12.09.),  소득 수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숫자임.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2020.02.20 
 
 

[그림] 2019년 종교인 소득 상위 10% 월 평균 금액(일반 가구 
          전체 소득 평균 비교)  

477만  원

우리나라 국민 전체  
하위 20% 가구 소득 평균**

일반 국민 가구  
전체 소득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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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D-5…10명 중 7명 "부작용 걱정돼" 
조선일보_2021.02.21.

'코로나 여파에' 의사가 초등생 장래 희망 2위로…유튜버 4위 

매일경제_2021.02.24.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 

연합뉴스_2021.02.23.

코
로
나
1
9 

10명 중 6명 "사회적 물의 유튜버는 퇴출시켜야" 
미디어오늘_2021.02.23.

'나혼자산다'(?)..4050 독거중년은 '나혼자운다’ 
해럴드경제_2021.02.20.

우리 사회는 젠더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한국일보_2021.02.25.

사
회
일
반

코로나에도 작년 이혼 감소, 무섭게 오른 집값이 이혼 줄였나 

매일경제_2021.02.24.

귀농 5년차 가구 연 3천660만원 번다…생활비는 월 184만원 

연합뉴스_2021.02.24.

10대 가장 어쩌나…15~19세 일자리 역대 최대 감소 

중앙일보_2021.02.23.

인
구
감
소

앞으로 겪을 인구감소시대 모습 

한국일보_2021.02.25.

작년 인구 3만3000명 첫 감소… 출산율 0.84명 역대최저 

동아일보_2021.02.25

기
후
환
경

2050년 미래 한국의 모습 

경향신문_2021.02.23

고장난 공기 체제 못 고치면 ‘거주 불능 지구’ 된다 

중앙일보_2021.02.2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79207/
https://news.joins.com/article/239976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6&aid=00001068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5/105602127/1
https://news.joins.com/article/2399680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1/2021022100138.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215240003689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050500530?input=1195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4161900046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30600005&code=610102
https://news.v.daum.net/v/2021022006012391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81180/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005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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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
제

교
육 2년째 원격수업…저소득 맞벌이 취약계층 교육격차 더 벌어진다 

중앙일보_2021.02.22.

대입 미달 2만6000명…지방대 ‘학생 절벽’  
중앙일보_2021.02.23.

2030도 지갑 여는 ‘명품 불패’…코로나에도 멈춤 없는 ‘명품 런’ 
경향신문_2021.02.22.

코로나 직격탄 맞은 숙박 음식점... 종사자 24만명 감소 '사상최대’ 
한국일보_2021.02.25.

가상화폐 편의점 결제…10명 중 4명이 40대였다 

매일경제_2021.02.25.

기
타 지난해 영화 1회 상영에 평균 10명 봤다...2019년 대비 70% 이상 급감 

한국일보_2021.02.19.

“혼자도 안 외로워” 4050 여성의 노후 친구 ‘주 반 골’ 
조선일보_2021.02.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81853?sid=103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597235&rankingType=RANKING
https://news.joins.com/article/2399761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s://news.joins.com/article/239968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2214005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5142800005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9&aid=00047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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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후원 기관 | 

후원 기업 |

후원 개인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
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 
    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
선,  김재욱,  김주롱,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
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횃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
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
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
한지회 (가나다 순)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
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
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
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
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신규 후원 | 아시안미션(증액),  새에덴교회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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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

야별)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

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

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전

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제 33호ㅣ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

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제 34호ㅣ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

온 일상의 변화 
제 35호ㅣ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제 36호ㅣ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

학교 권고의 글 모음 
제 37호ㅣ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제 38호ㅣ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

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제 39호 ㅣ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제 40호 ㅣ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제 41호 ㅣ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제 42호 ㅣ‘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

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

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

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

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

다’ 36%  
제 56호 | 우후죽순 ‘ㅇㅇ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

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
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
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 고등 교사’ 75%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
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
영상 플랫폼’ 이용률,‘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
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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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
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
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
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
년보다 ‘신체 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
과 자질 1위, ‘책임감’ 54%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
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
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

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
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
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
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
다’ 

제 82호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제 83호 |‘기독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제 84호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일
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매주 예배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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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
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섬기는 
이들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횃불회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협력 
기관

mailto:jkji@mhdata.or.kr
mailto:marpro@jicom.co.kr
mailto:%20jy0113@mhdata.or.kr
mailto:mhdata@mhdata.or.kr

